
 

 

 

 

남겨진 것과 사라진 것들塱'부재'가 강조하는 

존재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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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 폰 브란덴부르크 국내 첫 개인전 '물 아래 그림자' 

추상과 클로란 연작으로 이어져 

상상 자극하는 몽환적 풍경 완성 

바라캇컨템포러리 7 월 13 일까지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의 개인전 塏물 아래 그림자' 전시장에서 塏아무도 중간을 그리지 않는다塐가 상영되고 있다. 

사진 제공=바라캇컨템포러리 

 

 

 



 

 

 

 

 

부드러운 푸른색 커튼이 설치돼 마치 어두운 미로처럼 변해버린 공간 사이로 짙푸른 

물속 풍경이 펼쳐진다. 물속으로 붉은 리본, 구겨진 셔츠, 밧줄, 거울, 빨간 메리제인 

구두 등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물들이 차례로 천천히 가라앉는 중이다. 이들은 

빛이 일렁이는 바다 속을 각자 다른 움직임으로 표류하고 또 하강한다. 익숙한 

사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물속으로 점차 사라지는 몽환적 풍경은 관람객에게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독일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현대 미술 작가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의 국내 

첫 개인전 ‘물 아래 그림자’가 서울 소격동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물과 그림자를 중심 주제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로 전시가 

구성됐다. 

작가는 물을 무의식의 상징이자 우리와 다른 세계를 잇는 통로(인터페이스) 또는 

경계로 은유한다.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직관적으로 연출된 대표적인 작품이 영상 

설치 작업 ‘아무도 중간을 그리지 않는다’이다. 작가의 작업은 영상이 상영되는 전시장 

지하 공간을 푸른 커튼으로 감싸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낯설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커튼 패브릭은 벨기에 앤트워프의 야외에서 반년 가량 전시돼 

햇빛과 물에 많이 노출되고 바랬다”며 “영상 속 수중 사물들이 겪는 과정을 이 커튼도 

유사하게 겪었다고 생각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최서단 피네스테르 지역에 머물며 촬영했다. 작가는 “사물들은 

물속으로 버려짐으로써 스스로 움직임을 얻어 다른 세계로 향한다”며 “남겨짐과 

사라짐 사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 경계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가 塨塰 세기 발명된 청사진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바라캇컨템포러리 

 

물 아래 세계에 대한 표현과 존재가 사라진 세계에 대한 감상은 전시장 1 층 19 세기 

발명된 청사진(시아노타입) 기법을 쓴 추상 연작과 염소를 활용한 클로란 연작으로 

이어진다. 각 5 점씩 선보인 작품은 햇빛과 화학 작용이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감광 물질을 바른 종이 위에 피사체를 직접 올려 햇빛에 반응하게 하는 

청사진 기법에 대해 작가는 “사물의 내부적인 이면까지 드러낸다는 점이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작업한 신작은 몸이 부재한 셔츠와 

드레스 등을 오브제로 활용했다.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 '드레스, 리본(2025)'. 사진 제공=바라캇컨템포러리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 '클로어(라이트 그레이)와 드림캐처(2020)'. 사진 

제공=바라캇컨템포러리 

 

 



 

 

 

 

클로란 연작은 인체 또는 물체 위에 덮어 주름진 패브릭에 염소 화합물을 분사해 한때 

면 아래 존재했던 것들의 윤곽과 그림자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로마의 

정원에서 사물을 덮고 있는 천들이 장시간 햇빛에 바래 흔적을 남긴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라진 것에 대한 기억을 더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흔적과 부재를 기록한 작품들은 죽음을 암시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작가는 “두려움에 

맞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죽음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 중 가장 원초적이고 

큰 것일 텐데 오히려 자주 죽음을 다루고 접한다면 공포가 옅어지고 좀 더 강해진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거창하지만 이 작업에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7 월 13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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